
■ 2023년도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대본공모_창작오페라분야

ㅇ 회의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14:00 ~ 15:00

ㅇ 회의장소 : 온라인 회의

대본공모전 개최를 통해 창작 오페라 분야의 우수한 작품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는 본 

사업은 동시대성 및 예술적 다양성을 가진 극작가 및 작곡가를 발굴 및 소개하여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대상에 오른 작품들은 지원자 비공개(블라인드 심사)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작곡, 지휘, 

연출, 극작, 실연자 등 7명의 각 분야 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작품

의 주제와 소재 등의 요소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학적 구성을 갖추었는지, 다른 작

품들과 경쟁점이 있는지,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관객과의 공감 가능한 정서를 담고 있는지, 

특히 대본과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작품의 완성도와 

이에 따른 무대화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6건의 접수 작품 중 자격요건에 상충하는 두 작품을 제외한 네 작품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

니다.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흥미로웠고, 특징들도 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독특하고, 동시대적인 발상을 소재로 삼은 작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음악적 구성과 악기의 사용 등을 작품의 소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전개시키려

는 의도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많은 대사 부분이 다이얼로그로만 표현되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극적 긴장감의 문제가 레치타티보로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논의들이 있었

고, 음악적으로 다소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

으로 무난한 전개와 듣기 쉬운 음악이 장점인 반면에 극적 구성에 있어서 진부해질수도 있

다는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극과 음악적 스타일이 비교적 잘 맞아가

고 특정 장면에서 매력적으로 기억될만한 장면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졌으나, 예측가

능한 구성이 관객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습

니다.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작품도 있습니다. 소재와 구성이 독창성을 갖는 

만큼 무대화 되었을 때에 기대감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재와 흥미로움을 지지하는 

음악과 특정 소재를 표현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감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제 명확성이 부족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집필한 

작품의 규모에 비해 러닝 타임이 극단적으로 짧은 부분은 극적 서사의 결핍 가능성을 시사

했습니다. 음악이 쉽게 잘 들리는 장점은 일반적으로 단순하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

견이 있었습니다. 특정 장면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짧은 공연시간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음

악적 스케일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이거나 도전적인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작품들이 극적·음악적으로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의 창작 오페라의 경향을 보면 한국의 위인, 역사물, 현대 문학을 다루던 것에서 최근에 와

서는 동시대적인 사고를 다루는 작품들이 대두하고 있음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음악을 극음악으로 차용하기보다 관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음악을 작곡하려는 의도 역시 근래의 경향으로 보이지만, 음악이 갖는 색채와 개

성들이 극적으로 뚜렷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향후에도 많은 극작가 및 작곡가가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선정된 작품은 2024년 올해의신작(후보) 실연심의 전까지 노력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보

여주길 희망합니다. 

2023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심의위원 일동


